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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– 2019.1.30. 정부서울청사

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먼저, 새로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
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.

지난해에도 장애인들께 좋은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.

약 26만 명의 장애인들께서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장애

인 연금을 받으시게 됐습니다.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7만2천명

에서 7만8천명으로 늘었습니다. 장애인 특수학교와 학급이 확대됐

고, 저상버스도 조금 더 많이 보급됐습니다.

장애인 취업도 조금이나마 늘었습니다.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

장애인 고용률이 2.76%에서 2.85%로,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

3.02%에서 3.06%로 올랐습니다.

생활체육 참여가 많이 늘었습니다. 장애인 네 분 가운데 한 분이

생활체육을 즐기시게 됐습니다.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태세도 강

화됐습니다.

특히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

터 시행됩니다. 그 준비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

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. 이것은 정책추

진 과정의 큰 변화입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

을 확대할 것입니다.

그러나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합니다. 장애인 고

용률은 전체의 절반, 월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

니다.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

분 가운데 8 분이 “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”고

생각하십니다.

올해는 장애인들께서 변화를 더 실감하시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

해야 합니다.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

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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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해야겠습니다.

올해 처음 시도하는 ‘장애인 커뮤니티 케어’의 안착을 위해서도

지혜를 모아야 합니다.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도

절실합니다.

오늘 우리는 ‘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’와 ‘인천전략 하

반기 국가행동계획’도 논의합니다.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

평가의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.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잘

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여러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.


